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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 조합원들이 17일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과반

노조 공식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4.17.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들만 살겠다고 과도한 요구를 해 지탄받으면 다른 노동자들한테도 피해를

준다"고 경고했지만, 삼성전자 노조위원장이 이를 타사 노조를 겨냥한 얘기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이 대통령이 삼성전자 노조를 겨냥한 듯한 경고성 발언을 내놓자,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조

최승호 위원장은 조합원 SNS에 "LG(유플러스) 보고 하는 얘기다. (영업이익의) 30%를 달라고 하니"라는 내용이 글을 올렸

다.

이어 "저희처럼 15% 납득 가능한 수준에서 해야하는데"라고 말했다.

LG유플러스 노조가 영업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요구한 만큼 영업이익의 15%를 요구한 삼성전자 노조를 겨냥한 발언이

아니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LG유플러스 노조는 임금 8% 인상과 영업이익의 30% 성과급 지급을 요구한 바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전날 이 대통령의 발언이 삼성전자 노조를 겨냥한 것이란 해석이 지배적이다.

LG유플러스 노조의 요구대로 영업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할 경우 단순 계산시 1인당 2000여만원 수준이지만, 삼성

전자는 45조 규모의 성과급을 지급하면 1인당 성과급은 6억원에 육박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일부 조직 노동자들이 자신들만 살겠다고 과도한 요구, 부당

한 요구를 해서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게 되면 해당 노조 뿐 아니라 다른 노동자들한테도 피해를 주게 된다"고 했다.

이어 "나만 살 자가 아니고 노동자 모두, 또 국민 모두가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책임 의식과 연대 의식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최근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이 경제성장률과 산업 생태계, 주식시장 등에 미칠 효과를 분석한 보고서를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의 "삼성전자 성과가 경영진과 근로자들만의 결실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는 발언에 대해서

도 항의했다.

삼성그룹 초기업 노동조합은 김 장관에게 "편향적 노사관계 개입 발언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며 항의 서한을 보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9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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